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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튬, 해양 추출기술 상용화 추진
국토해양부, 투자 연구기업 선정 … 배터리 및 핵융합 원료로 공급

정부가 리튬(Lithium) 추출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국토해양부는 7월10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리튬 추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월6

일 발표했다.

리튬 추출기술 사업설명회에서는 5월에 개발된 세계최고 수준의 리튬 추출기술과 경제적 효과 등이 소개된

다.

국토해양부는 설명회를 끝낸 후 8월 말까지 관련기업들로부터 투자제안서를 받아 공동투자 및 연구를 수행

할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.

선정된 기업들은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5년간 리튬 추출기술의 상

용화 사업을 공동수행하게 된다.

리튬은 각종 전자제품과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, 차세대

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자원이다.

국토해양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5월 바닷물에 미량(0.17㎎/ℓ) 녹아있는 리튬을 추출하는 고성능 흡착제

제조기술을 개발했다.

고성능 흡착제 기술로 리튬을 생산하면 매년 2만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해 약 2억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거

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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